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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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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강민아 (044-203-3131)

<총괄> 체육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최원배 (044-203-3134)

학생 선수 인권 보호하는 대학운동부 문화 만든다
- 문체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손잡고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지침’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회장 

정진택)와 함께 학생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회원대학 126곳에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문체부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지침 제작을 위한 문헌 연구, 설문

조사, 심층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 10월에 대학이 준수해야 할 인권침해 예방 설명서,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침해유형별 행동규범 등을 담은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최근 한국체육대학교 역도부 

코치 폭행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대학 내 기숙사 거주 학생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정, 인권침해 대학운동부 재정적 지원 통제 근거 마련

  아울러, 인권 친화적인 대학운동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권침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8월 10일(수) 자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학운동부 내에서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회원대학과 선수, 지도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류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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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운동부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스포츠인권 교육도 시작한다. 우선 

2022학년도 2학기 중 총 60회에 걸쳐 1, 2학년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학생 선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력해 인권 친화적인 대학운동부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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